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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 아니라 비닐랩이었 ?”

제품 진짜 이름 대신하는 장수 브랜드들

떤 제품  큰 인기를 끌면 그 름  전

체 상품을 대표 는 통명사처  쓰

기  한다. 계 최초로 출 돼 수 브랜

 됐거나 혁신 라   판 를 

바꿔 은 우다. 좋은 만 있는 건 아

니다. 짝퉁  등 해 상표권 송을 벌

기  한다.

중 년 주부들은 재료를 관 기 

위해 쓰는 비닐랩을 크린랲(사진) 라고 

부른다. 크린랲  제품명  브랜 명, 

기 명 라는  잘 르는 비  많

다. 크린랲은 내 품포  비닐랩 

에  유율 7택형를 유 고 있다. 1983

년 설립 후 세계 최초로 인체에 무해한 

폴리에틸렌 재 랩을 내놨고, 당  유

해  논란  있던 염 비닐 재질 제품을 

판매 던 대기 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

라 다. 승문수 대표는 로고  비슷

한 미투 브랜  등 고 포털에  크

린랲을 검 면 다른 제품  나 는 등 

부 용  아 단 을 고 있다 고 

말했다.

상처  을 때 사람들은 대일밴 를 

찾는다. 대일밴 는 대일 공 에  

만든 일회용 밴 의 제품명 다. 19확확년 

내 최초로 일회용밴 를 수 해 대일

밴 라는 름으로 판매 면  일회용

밴 =대일밴  공  생 다. 대일제

에  일회용 밴 에 비슷한 표 을 사

용해 판매  대일 공 은 대일제

과 상표분쟁 송을 벌 다. 재판부는 

비 들에게 혼돈을 유 할 수 있기 때

문에 밴 류에 대일  포 을 사용 거나 

제조 판매할 수 다며 대일 공 의 

손을 들 줬다.

에프킬라는 살충제 브랜 만 스프

레  의 정용 살충제로 통 기  

한다.  풀은 원통 양의 고체 풀을 뜻

한다. 문 회사 아 스에  198화년 내 

최초로 만든 고체 풀의 름 다.   밖

에 봉고 라고 불리는 승 의 초는 

198택년대 기아 동 에  출 한 최초의 

승  봉고 코치 다. 간  나면  

봉고 는 열 명 안팎  타는 은 승

를 르는 말 로 사전에  등재됐다. 

 김정은  기자  li특esmile@han특yung.com 

중 기  사기 진 을 위한 2택19 중 기

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  1택일 중  

울광 에  열렸다. 중 기 진흥회

 주관 고 울 와 중 벤처기 부

 후원한 번 대회에는 1택8택명  사전 

신청했다. 주관방송은 한 제TV  

맡 다.

참 들은 날 프마라톤, 1택㎞, 확

㎞, 2㎞ 기 등   종 으로 나뉘  

고 뛰 다. 프코스 참 들은 청 

앞 울광 에  출 해 동대문을 나 

용비교에  반환 을 돌아 울광 으

로 귀 는 코스를 달렸다. 

김용  중 기 진흥회 은 환 사

에  중 기 인 기살리기 마라톤대

회를 통해  제에  중 기 인

의 중요 을 알리고 1택택택만 중 기 인

의 기를 살   3만달러 대를 중

기 인들  주 해 나 는 계기로 삼겠

다 고 다. 
 나수지  기자  su트i@han특yung.com  

유사상품 등장에 소송도

 친환  전기 동   빠른 로 

늘고 있다. 만 아파  등 주거단 에 

충전 인프라  제대로 춰  않은 게 

문제다. 매니 온  초 선 인 볼

(EVolt) 는 전기 동 용 동  충전기

다. 아파 나 회사 주 에  일반 콘센

에 꽂아 쉽게 사용할 수 있다.

내헌 매니 온 대표는 공동주 에

 고정 ( 립스탠 ) 전기  고 충

전기를 늘리는 데 한계  있다 며 볼

는 충전에 사용된 전  동으로 분

리 과 할 수 있다는 에  상용  능

 크다 고 말했다.

○이동형 충전기로 전기차시장 진출
2택13년 설립된 매니 온은 전 수요관리

(DR) 체로 출 했다. 전 수요관리는 

기 체 등  수기 때 아낀 전기를 판매

고 수 을 정산 는 사 다.

매니 온은 전  3택택   제조기 을 

고 사로 두고 1확7  전 원을 운 ·관

리 고 있다. 난해 화1 원의 매니 온 

매출 대부분은 전 수요관리에  나왔다.

 대표는 2택17년 로운 동 을 

찾기 위해 전기  분 에 뛰 들 다. 전

기 의  큰 데다 아파 에 거주

는 전기  고 의 불만  많다는 에 

안했다. 2년간 2택 원의 연  투

 끝에 초 볼  에 공했다.

볼 는 L독D(액정표 치)  달  

있는 손 (커 터), 전 량계 및 롱텀에

볼루션(LTE) 통신 듈  내 된 본체와 

전원플러그 등으로 돼 있다. 비

격(확6만9택택택원)은 만 환 부  

조 (화택만원)을 준다. 볼 는 아파  내 

충전  아닌 일반 주 에  22택V 

콘센 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다. 다만 충

전위치정 스템(로라 치)과 전 그

 부 된 에 만 사용할 수 있다.

 대표는 환 부의 조 을 아 전

기  고  거주 는 단 에 충전위치

정 스템과 전 그를 부 해 일상

생활에는 큰 불편  다 고 설명했다.

○  아파  입주민 피해 이 충전
아파   주  전기는 주민  

께 사용한다. 볼 에는 LTE 듈과 계

량기  돼 있  전기를 사용 면 한

전 에  요 을 분리 는 버와 

동 연결된다. 인 용  볼 를 쓰

면 매니 온에  한전에 한 달간 전  비

용을 불 고 별 고 에게 돈을 청

한다. 아파  주민에게는 피해   

않는다.  대표는 아파  단  내 충전

에  화택분을 정 면 과 료 부과 

대상 라며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

고 렴 게 충전할 수 있는 게 라

고 말했다.

볼 는 기본 으로 전류 13A(암페

)로 정해져 있다. 만 별 단 마

다 전  사정  달라 수요  전류를 

6~13A 사 에  조정할 수 있다. 플러그

에 열  나면 전류를 춰 재를 예방할 

수 있다는 얘기다.

볼 는 1 간에 전  3 를 충전할 수 

있다. 전기 는 흔히 1 면 6~8㎞를 간다. 

 대표는 용  에 는 7~8 간

량 충전 면  1화택㎞(2택 )를 사용할 수 

있다 며 전기  용 들은 간 편안

게 충전할 수 있는 집 (집 주 )과 

회삿 (회사 주 )을 외 (주유  

 충전) 다 좋아한다 고 설명했다.

앞으로 아파  주 에는 동  전

기  충전기 전용 콘센 를 화형 상 의무 

설치해  한다. 동  충전기 인프라  

계 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 대표는 

전기 뿐 아니라 전기스 터 전동카  

초 전기  등에  사용할 수 있다  고 

조했다.  김진수  기자  true@han특yung.com 

“주차장 일반 콘센트에서도 전기차 충전 끝”
매니지온   이동식 충전기‘이볼트’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thebest@han특yung.com)로 신청받
습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특yung.com)를 참조하세요.

  베트남에 집결한 ‘한빛회’ 中企人
“인  1  젊은 내수 시장 공략해야”

중소기업

  고정형 아닌 이동  충전기

  이용자별 전기료 분리 과금

  7 간 충전하면 140㎞ 주행

충전기 설치 의무화 … 수요 늘 것

이내헌 매니지온 대표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 첨단기술을 유한 기 은 토  대료

를 면제해 립니다.  난 8일 베 남 중

부의 다  테크파크&산 단  

관리청 청사. 곳의 실무를 총괄 는 

팜쯔 손 부 은 한 을 대표 는 수

출 엘리  기 들을 설 느라 념  

다. 달의 무 상 을 은 기 들

의 인 한빛회 회원사 대표들의 질문

 쏟아졌다. 다  수출기  되

면 물류, 인재, 내수를 춰  니다. 현

재 수준은 떻다고 나요?

한빛회  베 남 중부에 투  조사단

을 파견한 것은 번  처음 다. 8일 산

단  방문에  9일엔 꽝남  츨라

 제 에  열린 한·베 투 기술협

 포 에 참 , 베 남 청년기 협회와 

향후 협 을 위한 양해 (MOU)를 맺

다. 다 은 꽝남 의 다. 한빛회

를 끌고 있는 승  중 기 융 중

회 회 은 1만   회원사를 유한 

베 남 청기협과 제휴해 1  내수  

진출을 위한 판을 마련 는 취

라고 설명했다.

한빛회는 산 통상 원부, 한 무

협회, 한 제신문사  공동으로 

주최 는 한 을 빛낸 무 인상  수상

 다. 상 름의 머리글 를  

 름을 정했다. 2택택8년 6월 결 돼 

1택일 현재 회원 수는 2택화명 다. 난해 

회원사들   수출한 액만 확택

달러에 달한다.

 분 를 선

는 기 들끼

리 뭉친 데다 회원

사 들끼리 겹치는 

분  거의  

종 결 의 기회

를 얻을 수 있다는 

게 한빛회만의 

징 다. 통신기 및 동 용 인공 수정

을 생산 는 내 유일 체인 람전

의 배수천 대표는 한빛회 회원인 김 

공 체  공정 효율로 고민 길래 김 생

산을 위한 전 동 비를 내 최초로 

제 해 준 일  있다 고 설명했다.

번 베 남 조사 기간에  회원들은 

수 로 사  노 우 를 공유했다. 호찌

민에  L독D(액정표 치) 디스플레

용 부품을 제조 는 명재 명정 기

술 대표는 한 에선 베 남 면 노

나 호찌민만 생 는데 런 대

들은 교통 에 물  한 과 비슷

다 며 수출 전진기 를 원한다면 베

남 중부  고 해볼 만 다 고 조언했

다. 송 메타바 메  회 은 캄

디아만 해  정치 으로 불안 고, 

현  대리인  재산을 몽땅 로채 

는 일  다반사 라며 베 남의 대안으

로 다른 나라를 기 다는 다 과 

같은 베 남 내 로운 들을 검토

는 게 다 고 조언했다.

다낭=박동휘  파원  donghuip@han특yung.com  

베트남 청년기업협회와 MOU

뉴스카페

김용  중소기 진흥회장(왼쪽부터), 박영선 중소벤처기 부 장관, 마라토너 이봉주 씨, 박원순 서울시장, 이봉  한 경제TV 사장이 10일 중  서
울광장에서 열린 중소기 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 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 김범준  기자  b트특07@han특yung.com

< 내 강소 수출기업 모임>

2019 중소기업인 氣살리기 마라톤대회

강승  한빛회 회장


